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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유학생, 부여에서 인문학으로 놀다
- 8. 27. ‘청춘인문 논장판’ 참가자 66명, 지역문화 탐방 -

  올해 ‘청춘인문 논(論)장판’ 공모전에 참가한 주한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 등 

66명이 8월 27일(토),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부여를 방문해 지역

문화를 탐방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명순)은 2014년부터 

주한 유학생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 

대학생들과 함께 수개월에 걸쳐 인문학을 탐구하는 공모전 ‘청춘인문 논장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모전에서는 ‘한국의 국난극복 역사(’21년)’, ‘한국 

전통음악의 재발견(’20년)’, ‘한국 무형유산의 재발견(’19년)’ 등 깊이 있는 

주제를 다뤘지만, 올해는 더욱 폭넓게 한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가자

들이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올해 참가자들은 식문화

(3팀), 다문화(2팀), 드라마(2팀), 언어(2팀) 등 다양한 분야의 한국문화를 

탐구하고 있다.

  이번 지역문화 탐방도 인문학 탐구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부여를 방문한 

주한 유학생들은 지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유적지에 서린 문화와 역사를 

공부할 예정이다.

  지역문화 탐방이 끝난 이후에는 ‘청춘인문 논장판’ 지도교수와 함께 팀별로 

탐구한 한국문화 내용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발표대회는 

9월 25일(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리고, 수상자가 선정되면 지난 6월

부터 치열하게 이어진 청춘들의 인문학 토론도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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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누리집(nonjangpan.com)과 청춘인문 논장판 사무국(02-3475-5445)을 

통해 공모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발표대회 참관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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